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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1인 가구 관련 뉴스기사 빅데이터의 토픽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1인 가구의 주요 키워드와 

이슈 변화를 파악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Bigkinds)를 

이용하여 11개 전국일간지에서 코로나19 이전(2018∼2019)과 이후(2020∼2022. 9)에 ‘1인 가구’를 포함하여 보도한 뉴스기사(각각 4,870
건, 8,875건)를 수집하였다. 넷마이너(NetMiner) 4를 사용하여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기별로 7개의 주요 토픽과 토픽별로 

출현확률이 높은 주제어가 도출되었다. 먼저 코로나19 이전 시기에는 1) ‘경제’(소득, 청년, 인구), 2) ‘건강과 안전’(동물, 반려, 주민), 
3) ‘식생활’(식품, 편식, 음식), 4) ‘주거 공간’(가전, 공유, 트렌드), 5) ‘주거 마련’(오피스텔, 도시, 아파트), 6) ‘소비’(편의점, 온라인, 배송), 
7) ‘인구학적 특성’(여성, 청년, 남성)이라는 토픽이 도출되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시기에는 1) ‘건강과 안전’(안심, 치료, 여성), 2) 
‘코로나19와 금전적 지원’(지원금, 재난, 신청), 3) ‘문화와 산업’(동물, 반려, 공간), 4) ‘인구학적 특성’(가족, 인구, 여성), 5) ‘소비와 식생

활’(배달, 제품, 식품), 6) ‘주거 마련’(공급, 임대, 공공), 7) ‘정치적 이슈’(후보, 민주당, 의원)가 주된 토픽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빈 토픽이 

‘경제’에서 ‘건강과 안전’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화와 산업’과 ‘주거 마련’ 토픽과 같이 꾸준히 

관심을 받고있는 이슈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소비자로서의 1인 가구에 주목했던 코로나19 이전과는 달리, 코로나19 이후에는 정책 

수요자로서의 1인 가구에 언론의 관심이 모아졌다. 끝으로 2022년 선거, 정책의 확대 등 1인 가구 관련 최근 사건들이 뉴스기사에 반영된 

바를 포착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1인 가구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양상을 거시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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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1인 가구 

관련 뉴스기사 빅데이터의 토픽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1인 가구의 주요 키워드와 이슈 변화를 파악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다. 최근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4%(통계청, 
2021)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는 2020년 관계부처 합동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향을 제시하였고, 이
듬해 법무부에서는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

(TF)’를 발족하여 제도 개선을 논의하였다. 2021년 서

울시는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이

는 2023년 현재 ‘1인 가구 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이름

으로 여성가족정책실에 이관되었다. 또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과 심리 상태를 지원하는 사업이 각 지

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등, 1인 가구를 대

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도입되고 있다. 이처

럼 1인 가구를 둘러싼 정책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1인 가구에 관한 뉴스기사를 분석함으로써 대중의 관

심이 어떤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어떤 사회적 쟁점이 

파생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다방면으로 관심이 주목

되는 1인 가구를 객관적,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가족생

활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고(진미정 외, 2020), 1인 가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상호

작용의 빈도가 감소하고, 혼자 보내는 여가시간이 증가하

는 등 1인 가구의 일상생활 전반에 변화가 초래되었다(성
미애 외, 2020). 1인 가구는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망 등

의 측면에서 다른 가구 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취약성

을 지닌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연구원(2021)에서 발표한 1
인 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소득과 자산이 적고 생활비가 부족하

고, 주거 수준이 열악하며 폭력범죄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안전성과 식사 방식 등에서도 상대적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사회적 관계망의 취약성도 제시되

었다. 이처럼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망 등 다양한 차원의 

취약성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더욱 커졌을 가능성이 있

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대면 집단 

활동이 위축되고 재택 활동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했을 

때, 집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의 가구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립감과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2018년과 2022년 사이의 시

기에는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뿐 아니라, 전국동시지방선

거 및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발표되는 등 다양

한 정치적, 사회문화적 변화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복합

적인 맥락 속에서 1인 가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코로나

19 이전과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분석된 경향이 코로

나19 사태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전의 

경향성과 비교해보아야 한다. 두 시기의 이슈를 모두 분

석하고 비교할 때 비로소 팬데믹 전보다 축소 또는 확대된 

이슈, 새로이 생겨난 이슈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는 사회의 주요 이슈와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인 

동시에, 대중의 현실 인식과 수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발달함

에 따라 대량의 뉴스기사를 자료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해졌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분석

이 어려운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하거나, 이로부

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결과를 도출한 후 능동적

인 대응과 변화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화 기술을 의

미한다. 뉴스기사 데이터 분석에서의 빅데이터 분석방법

의 적용은 객관적인 자료를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

회적 논의의 해석과 맥락 파악 과정에서의 주관적 해석이

나 현실 왜곡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최하영 외, 
2020).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한 이슈 분석은 언론보도를 통

해 형성되는 사회적 관심과 논의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사회

현상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사회적 관심의 파악과 비판적 성찰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뉴스기사에 내재된 사회적 경향성을 알아보는 것은 팬데

믹에 의한 사회변화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그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취약성 심화가 두드

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1인 가구와 관련된 담론을 확인한

다면, 1인 가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흐름

에 따라 우리 사회가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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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확인함으로써 1인 가구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

1인 가구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1인 가구

의 일상생활과 정책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인 가구의 일상생활 연구는 일상생활의 위험요인과 보호⋅

복지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위험요인에는 

삶의 만족감, 우울감, 일상생활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상

태 등이 있다. 강은택 외(2016)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 

비해 삶의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더 낮고, 기혼 1인 가구

가 미혼의 경우보다 만족감이 더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정순희와 임은정(2014)은 청년 1인 가구가 한국 사회

에서 주류로서의 존재감을 확립하지 못했지만, 삶의 주체

자의 속성을 지니며, 자신의 가치에 집착하고 현재의 소

비에 몰두하는 등 기존의 다인 가구 중심의 삶과는 분명

히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1인 가구를 연령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살펴본 송나경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청년보다 중⋅장년과 노년의 자살생각 경험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으로 우울감, 일상생

활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이 자살 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년 1인 저소득층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가구와 다

르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강보민, 이기영, 2020). 1인 가

구의 스트레스 수준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데, 여성 1인 가구는 대체로 남성 1인 가구보다 높은 스트

레스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남녀격차는 범죄에의 노출과 

안전 문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김정은, 2019). 1인 가

구의 웰빙 및 심리적 부분을 다룬 연구들은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취약하고,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보호⋅복지요인에는 사회적 관계 및 활동, 여가

활동, 일상생활 등 전반적인 생활과 활동이 포함된다. 청
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및 활동을 살펴본 결과, 청년 

1인 가구는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짧았고(노혜진, 2018), 다인 가구와 유사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민희 외, 2015). 1
인 가구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유형화한 결과, 청년은 경

제와 주거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유형이 가장 많았지만, 
중장년 1인 가구는 경제, 주거, 안전, 정서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취약성을 나타내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최하영, 진
미정, 2021). 1인 가구의 일상생활 및 관계에 대한 연구들

은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와 비슷한 여가활동을 하면서도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 일상생활 어려움을 

다르게 경험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정책과 관련하여, 홍승아 외(2017)는 1인 가구 관련 주

요 이슈로 경제적 안정, 독립을 위한 취업과 소득보장, 안
정적 주거와 안전한 주거환경, 가족돌봄과 부양, 가족제

도에 대한 부담 및 회피 문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추구, 
독립적 관계맺기 등을 추출하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1인 

가구 정책들은 주거, 취업, 건강과 돌봄, 안전, 생활지원으

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며, 대부

분 독거노인, 미취업청년, 여성, 저소득계층과 같이 특정 

집단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다(장임숙, 2020). 공통으

로 건강지원과 주거지원이 필요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으

로 중년 1인 가구가 주목받음에 따라 이들을 위한 취업 

지원, 노후준비교육 및 서비스 연계와 정신건강관리 정책

이 필요하다(강은나, 이민홍, 2016). 또한 이여봉(2017)은 

연령 및 성별에 따른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책과 보편적 

정책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청년층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안전망 정책, 중년층을 위한 빈곤⋅주거 

및 건강 지원 정책, 노년층을 위한 자조적⋅사회적 부양

책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인 가구 정책 및 이슈

에 관한 연구들은 1인 가구가 성별과 세대별로 특성이 매

우 다양하고, 그 안에서도 정책 수요가 매우 이질적이며, 
이에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1인 가구의 개인적 특성과 전반적

인 삶을 나타낼 수 있고, 응답자 개인 수준에서 변인들 간

의 관계를 파악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주

로 편의표집에 근거한 설문조사나 한국복지패널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 등의 전국적 범위의 설문조사, 질적 연

구 방법을 활용하여 1인 가구와 관련한 특정한 변인에 초

점을 둔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사용하여 사회적 담론

과 논의의 맥락을 파악하고, 당대의 주류 집단의 시각과 

이해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자료인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뉴스기사 등

과 같은 언론 미디어에 나타나는 주요 이슈와 전반적인 

사회 경향과 담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1
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는 현저히 부

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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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뉴스기사와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는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스기사에서 

1인 가구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내용분석을 한 결과, 
1인 가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세가구’
이며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위험에 노

출되어 보호 및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담론이 유지되

고 있었다(김영주 외, 2018). 이와 비슷하게 언론에서 진

행되고 있는 1인 가구 관련 담론들을 인권 측면에서 담론

분석을 한 결과, 1인 가구는 노인과 청년 1인 가구 등 특

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고 있었고, 노인 1인 

가구는 빈곤, 외로움과 같은 어려움이 강조되었고 청년 1
인 가구는 소비와 주거가 강조되고 있었다(백승민, 김민
지, 2017). 언론보도 및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1인 가구 범

죄에 대해 분석한 결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언론보도

량도 함께 꾸준히 상승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 가

구에 대한 범죄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 내 안전망 확

보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2021년에 특히 언론보도가 상승

하였다(김건희, 2022). 
이처럼 빅데이터 분석 연구들에서 1인 가구 관련 보도

량이 증가하고, 1인 가구가 여러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취약한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취약하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지원과 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1인 가구를 당

사자 개인 수준에서 분석한 연구와 언론 및 미디어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가 대체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수준에서 분석한 연구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여러 요인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며, 본 연구의 목적이 

1인 가구 관련 이슈 변화와 전반적인 사회적 관심의 경향

성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뉴스기사 빅데이

터에서 나타나는 1인 가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코로나19 팬데믹 속 1인 가구의 생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에도 이

루어졌으나,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1인 가구에게 미친 영

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1인 가구는 

사회경제적, 정서적, 육체적 건강 측면에서 다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인 취약성을 지니는데(이여봉, 2017), 코로나

19 팬데믹의 유행이 이를 더 가중시켰을 수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속 1인 가구의 연구들은 주로 소득과 경제적 

어려움 및 스트레스, 식생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2019년과 2020년 사이 1인 가구의 소득 변화를 살펴본 결

과, 남성과 여성 모두 사업소득이 크게 감소하였고, 그중

에서도 만 35∼64세 사이 중장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경

기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완, 이
주미, 2021). 1인 가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가구 유형으로 확인되었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

로 높았던 1인 가구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손병돈, 문혜진, 2021). 즉 1인 가구는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하게 겪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상황의 악화는 1인 가구의 스

트레스 수준을 높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는 1인 가구의 상호작용 빈도를 감소시키고 혼자 보내는 

여가시간을 증가시켰다(성미애 외, 2020). 코로나19 팬데

믹에 따른 노인 1인 가구의 일상생활 변화를 살펴본 결

과,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 상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던 반

면, 다인 가구에 비해 삶의 질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서연, 장미나, 2022). 이를 통해 코로나19는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고, 이에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배달음식 메뉴 간의 관계 특

성을 조사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결과, 코로나19 
발병 이후 1인 가구 소비자는 더 다양한 배달 음식 메뉴

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선미, 박득희, 2022). 코
로나19 발병 이후 외식은 감소하고 배달음식 지출은 증가

했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다르게 그러한 가구는 1
인 가구 전체의 18.1%에 불과했고, 노령층, 저소득, 농촌 

거주 1인 가구의 경우 더 악화된 식생활을 가져왔으며, 
소비자층별로 상반된 양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식 소

비의 변화를 가져왔다(김은순, 조재환, 2022). 직장을 다

니고 있는 2∼30대의 남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로 인한 음주형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회식이 줄어들면

서 회식과 연관된 순응동기는 감소하였고 스트레스를 혼

술로 해소한다는 대처동기를 관찰할 수 있었다(윤태훈, 
손애리, 2022). 즉,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배달음식

을 시키고 음주로 스트레스를 푸는 등 1인 가구의 식생활

이 더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코로나19 팬
데믹이 1인 가구의 소득, 경제적 어려움 및 스트레스, 식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개인 수준에서 분석한 연구는 1인 가구별 특성과 요인

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며, 1인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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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담론과 언론의 관심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1인 

가구 관련 이슈와 주요 토픽을 비교함으로써 코로나19가 

1인 가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대중의 관심과 사

회적 관심의 경향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뉴스기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빅카인즈

(Bigkinds)를 활용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

는 빅카인즈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54개 매체의 뉴스 콘

텐츠를 빅데이터화 하고 있으며, 비정형 텍스트를 분석이 

가능한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환함으로써 사회현상을 분

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의 검색 기간은 

두 시기로 구분하여, 코로나19 이전의 기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까지로 설정하였고, 코로나19 이
후의 기사는 국내에서 코로나 관련 미디어의 보도가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던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28일
까지로 설정하였다. 언론 매체의 경우, 전국일간지(경향

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11개 매

체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료 수집을 이한 검

색 키워드는 ‘1인 가구’ 혹은 ‘1인가구’로 설정하여 보도된 

뉴스기사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전 기사는 

4,921건, 코로나19 이후 기사는 총 9,002건이 검색되었다. 
빅카인즈에서 유사도가 높은 기사가 반복적으로 수집되

거나, 인사, 부고, 동정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은 기사는 분석 제외 기사로 분류하였

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제외 기사 각각 51건과 127건을 

제외한, 총 4,870건의 코로나19 이전 기사와 8,875건의 코

로나19 이후 기사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뉴스기사 원문 데이터는 텍스트로 이루어진 문장과 문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 

가능한 개별 단어로 추출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즉, 형태

소 분석을 통해 형태소들의 집합으로 바꾼 뒤, 키워드들

만 남겨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빅카인즈는 뉴스기사 내 

키워드를 추출하여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숫자, 이메일 주소, 시간을 뜻하는 제외한 키워드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키워

드 추출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분석 프로그램은 넷마이너(NetMiner) 4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수집 과정을 거친 자료는 단어의 중요도를 판

별하는 TF-IDF 값이 0.5 이상인 것들만 사용하였고, 한 

글자로 구성된 단어는 의미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

므로 단어의 길이가 두 글자 이상인 것만 분석에 활용하

였다. 분석방법은 뉴스기사 데이터에서 잠재 디리클레 할

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기법을 사용하여 토픽

을 도출하였다. 토픽 모델링 방법은 비정형 데이터를 가

지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확률분포를 바탕으로 각 

토픽과 그에 해당하는 핵심 주제어들을 자동으로 추출하

는 방법이다. 이는 대량의 텍스트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핵

심 주제어와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며, 단
어들이 주로 연관되어 등장하는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일

관성 있는 주제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최효진, 
2019).

LDA 기법에서는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해야 한다. 그
러나 최적의 토픽 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절대

적인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Gerlach et al., 2018), 연구자

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토
픽과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 해석의 가능성과 내용

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토픽 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혼잡도와 조화 평균, 일관도 등과 같이 여러 모델의 

성능 지표를 비교함으로써 토픽의 수를 정하는 방법이 있

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Binkley et al., 2014)와 같이 

연구자의 해석 가능성과 내용 적합성에 따라 첫 번째 방

법을 활용하여 토픽 수를 결정하였다. 또한 각 토픽별로 

상위 단어를 20개씩 추출하여 그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토픽 수를 3개에서 10개로 점차 늘려가면서 토

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각각 7개의 토픽을 추출했을 경우 핵심 키워드와 주

제어의 중복이 최소화되고 각 키워드별로 해석이 용이하

게 분류되었다. 토픽별로 출현확률이 높은 순으로 각각의 

주제어가 도출되었고, 각 토픽에 대한 상위 단어들을 토

대로 토픽의 이름을 연구자들이 부여하였다. 분석결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 키워드의 빈도수에 따라 

상위 500개의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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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내었고, 토픽 모델링을 통해 추출한 핵심 토픽과 

키워드는 스프링형 네트워크맵(spring map) 형태로 시각

화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코로나19 이전 뉴스기사 분석

토픽 모델링에 앞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2019
년의 1인 가구 관련 뉴스기사의 상위 500개 키워드를 워

드 클라우드 형태로 시각화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소
득’, ‘여성’, ‘청년’ 키워드가 눈에 띄게 자주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1인 가구 이슈 분석을 위해 

LDA 토픽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총 7개의 주요 토픽이 

도출되었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첫번째 토픽, ‘경제’는 ‘소득’, ‘청년’, ‘인구’, ‘경제’, ‘최

저’, ‘임금’, ‘감소’, ‘연금’, ‘기초’, ‘통계’ 등의 키워드로 구

성되어 있었다. 해당 기간의 뉴스기사에서 가장 빈번히 나

타난 토픽으로, 청년 1인 가구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보도가 

자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전적 지원의 종류로

서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에 관한 언급도 주목할 만하다. 
두번째 토픽, ‘건강과 안전’은 ‘동물’, ‘반려’, ‘주민’, ‘노인’, 

‘건강’, ‘고독사’, ‘안전’, ‘서울시’, ‘관리’, ‘예방’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려동물 등의 키워드가 1인 가구의 외로

움, 심리 건강과 관련되어 등장하였고, 노인 1인 가구의 고

독사 이슈가 여전히 자주 보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번째 토픽, ‘식생활’은 ‘식품’, ‘편식’, ‘음식’, ‘가정’, ‘건

강’, ‘요리’, ‘과일’, ‘포장’, ‘조리’, ‘식사’ 등의 키워드로 구

성되어 있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 달리 가정 내 모

든 일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

하여 직접 식재료를 구입하여 조리하기보다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외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허윤경, 심기현, 
2016). 이와 같은 특유의 음식 문화가 건강 또는 산업 측

면과 결합되어 뉴스기사에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네번째 토픽, ‘주거 공간’은 ‘가전’, ‘공유’, ‘트렌드’, ‘공

기’, ‘디자인’, ‘세대’, ‘라이프’, ‘냉장고’, ‘전자’, ‘주방’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었다. 1인 가구, 특히 청년 1인 가구

를 겨냥한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가구 등이 활발히 출시

되는(채혜진, 오창섭, 2019) 최근의 흐름이 반영되어 있다.
다섯번째 토픽, ‘주거 마련’은 ‘오피스텔’, ‘도시’, ‘아파

트’, ‘임대’, ‘공급’, ‘분양’, ‘부동산’, ‘면적’, ‘공공’, ‘입주’ 등
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었다. 네번째 토픽이 인테리어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 토픽은 1인 가구의 주거 선택과 공

급에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여섯번째 토픽, ‘소비’는 ‘편의점’, ‘온라인’, ‘배송’, ‘배

달’, ‘유통’, ‘매출’, ‘쇼핑’, ‘식품’, ‘마트’, ‘브랜드’ 등의 키워

드로 구성되어 있었다. 1인 가구는 최근 그 규모가 커지

고 있는 생필품, 식료품 배송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이용

계층(손가영 외, 2022)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소비자로

서 1인 가구를 비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일곱번째 토픽, ‘인구학적 특성’은 ‘여성’, ‘청년’, ‘남성’, 

‘결혼’, ‘세대’, ‘자신’, ‘교수’, ‘부모’, ‘미래’, ‘경제’ 등의 키

워드로 구성되어 있었다. 1인 가구가 특히나 성별과 혼인 

여부 관점에서 자주 등장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뉴스기사 데이터에서 도출된 7개의 토픽과 각 토픽에 

해당하는 핵심 키워드는 노드(node)를 연결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spring framework)를 통해 시각화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이를 통해 주요 토픽에 속하는 

상위 키워드와 토픽 간 연결되는 매개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과 ‘경제’는 토픽 1 ‘경제’와 토픽 7 ‘인구학적 

특성’을 연결하고, ‘세대’는 토픽 4 ‘주거 공간’과 토픽 7 

그림 1. 코로나19 이전 시기(2018-2019) 상위 500개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그림 2. 코로나19 이전 시기(2018-2019) 토픽 네트워크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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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특성’을 연결하는 매개 단어이다. 토픽 3 ‘식생

활’과 토픽 4 ‘소비’를 연결하는 매개 단어로 ‘식품’을, 토
픽 2 ‘건강과 안전’과 토픽 3 ‘식생활’을 연결하는 매개 단

어로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서 경제, 
청년, 세대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연령대의 구분이라는 사

회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반면, 경제 토픽

에서 경제와 청년은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주거 공간 토픽에서 세대는 주거 공

간과 디자인을 구분하는 기준점과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

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식생활 토픽에서 식품과 건

강은 식생활의 건강성과 전반적인 질을 판단하기 위한 요

소로 사용된다. 반면, 소비 토픽에서 식품은 소비의 대상 

중 하나로 사용되며, 건강과 안전 토픽에서 건강은 건강

한지와 아닌지 등 방향성을 포함한 단어와 기준으로 사용

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2. 코로나19 이후 뉴스기사 분석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2022년의 1인 가구 관련 뉴

스기사의 상위 500개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시

각화하였다. <그림 3>과 같이 ‘지원금’, ‘가족’, ‘여성’ 키워
드가 눈에 띄게 자주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1인 가구 이슈 분석을 위해 LDA 토픽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총 7개의 주요 토픽이 도출되었고 그 결과

는 <표 2>와 같다. 
첫번째 토픽, ‘건강과 안전’은 ‘안심’, ‘치료’, ‘여성’, ‘고

독사’, ‘예방’, ‘확진’, ‘병원’, ‘위험’, ‘노인’, ‘의료’ 등의 키워

드로 구성되어 있었다. 경제 관련 토픽을 제치고 최빈 토

픽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1인 가구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개소, 여성 1인 

가구 안전 지원 등 최근 이슈와의 관련성 역시 엿볼 수 있다.

토픽 % (n) 핵심 키워드 (확률 분포)

1. 경제
18

(908)

소득

(.041)
청년

(.016)
인구

(.010)
경제

(.010)
최저

(.010)
임금

(.010)
감소

(.010)
연금

(.010)
기초

(.009)
통계

(.008)

2. 건강과 안전
16

(813)

동물

(.019)
반려

(.019)
주민

(.013)
노인

(.011)
건강

(.010)
고독사

(.009)
안전

(.009)
서울시

(.009)
관리

(.008)
예방

(.006)

3. 식생활
15

(770)

식품

(.022)
편식

(.013)
음식

(.012)
가정

(.010)
건강

(.009)
요리

(.008)
과일

(.008)
포장

(.007)
조리

(.007)
식사

(.007)

4. 주거 공간
14

(695)

가전

(.009)
공유

(.007)
트렌드

(.006)
공기

(.005)
디자인

(.005)
세대

(.005)
라이프

(.005)
냉장고

(.005)
전자

(.004)
주방

(.004)

5. 주거 마련
12

(618)

오피스텔

(.018)
도시

(.018)
아파트

(.017)
임대

(.016)
공급

(.013)
분양

(.012)
부동산

(.009)
면적

(.008)
공공

(.007)
입주

(.007)

6. 소비
12

(618)

편의점

(.015)
온라인

(.014)
배송

(.013)
배달

(.012)
유통

(.012)
매출

(.011)
쇼핑

(.010)
식품

(.010)
마트

(.010)
브랜드

(.009)

7. 인구학적 특성
12

(605)

여성

(.024)
청년

(.011)
남성

(.010)
결혼

(.010)
세대

(.007)
자신

(.005)
교수

(.004)
부모

(.004)
미래

(.004)
경제

(.004)

표 1. 코로나19 이전 시기(2018-2019) 토픽 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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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토픽, ‘코로나19와 금전적 지원’은 ‘지원금’, ‘재
난’, ‘신청’, ‘긴급’, ‘중위’, ‘급여’, ‘생계’, ‘카드’, ‘수급’, ‘하
위’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었다. 코로나19 이전의 분

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1인 가구 대상 금전적 지원에 관

한 사회적 관심이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으로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세번째 토픽, ‘문화와 산업’은 ‘동물’, ‘반려’, ‘공간’, ‘문

화’, ‘기업’, ‘쓰레기’, ‘공유’, ‘산업’, ‘제품’, ‘프로그램’ 등의 

그림 3. 코로나19 이후 시기(2020-2022) 상위 500개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그림 4. 코로나19 이후 시기(2020-2022) 토픽 네트워크맵

토픽 % (n) 핵심 키워드 (확률 분포)

1. 건강과 안전
20

(1,826)

안심

(.011)
치료

(.009)
여성

(.008)
고독사

(.008)
예방

(.007)
확진

(.006)
병원

(.006)
위험

(.006)
노인

(.006)
의료

(.006)

2. 코로나19와 금전적 지원
17

(1,618)

지원금

(.045)
재난

(.031)
신청

(.025)
긴급

(.020)
중위

(.014)
급여

(.011)
생계

(.010)
카드

(.009)
수급

(.008)
하위

(.007)

3. 문화와 산업
14

(1,292)

동물

(.015)
반려

(.014)
공간

(.012)
문화

(.005)
기업

(.005)
쓰레기

(.005)
공유

(.005)
산업

(.005)
제품

(.004)
프로그램

(.004)

4. 인구학적 특성
13

(1,231)

가족

(.027)
인구

(.022)
여성

(.018)
비중

(.012)
감소

(.011)
결혼

(.010)
남성

(.009)
고령

(.009)
통계

(.008)
자녀

(.008)

5. 소비와 식생활
13

(1,196)

배달

(.016)
제품

(.014)
식품

(.013)
소비자

(.010)
판매

(.009)
음식

(.009)
매출

(.008)
편의점

(.007)
출시

(.007)
소비

(.007)

6. 주거 마련
13

(1,184)

공급

(.030)
임대

(.024)
공공

(.018)
아파트

(.017)
월세

(.013)
부동산

(.013)
청약

(.012)
분양

(.011)
전세

(.010)
오피스텔

(.009)

7. 정치적 이슈
10

(970)

후보

(.020)
민주당

(.010)
의원

(.009)
대통령

(.009)
공약

(.008)
선거

(.007)
여성

(.006)
정치

(.005)
장관

(.005)
부동산

(.005)

표 2. 코로나19 이후 시기(2020-2022) 토픽 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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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었다. 1인 가구의 고유한 문화, 그리

고 그것을 겨냥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꾸준한 

사회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번째 토픽, ‘인구학적 특성’은 ‘가족’, ‘인구’, ‘여성’, 

‘비중’, ‘감소’, ‘결혼’, ‘남성’, ‘고령’, ‘통계’, ‘자녀’ 등의 키

워드로 구성되어 있었다. 코로나19 이전의 ‘인구학적 특

성’ 토픽과의 차이점으로는 ‘남성’ 키워드의 출현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점, 그리고 ‘가족’ 키워드가 가장 핵심이 되

는 키워드로 등장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다섯번째 토픽, ‘소비와 식생활’은 ‘배달’, ‘제품’, ‘식품’, 

‘소비자’, ‘판매’, ‘음식’, ‘매출’, ‘편의점’, ‘출시’, ‘소비’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비 행위자로서 1인 가구가 주목받고 있음을 다시금 확

인할 수 있다.
여섯번째 토픽, ‘주거 마련’은 ‘공급’, ‘임대’, ‘공공’, ‘아

파트’, ‘월세’, ‘부동산’, ‘청약’, ‘분양’, ‘전세’, ‘오피스텔’ 등
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토픽 역시 코로나19 이
전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의 주거 형태가 하나의 주된 보

도 주제임을 드러낸다.
일곱번째 토픽, ‘정치적 이슈’는 ‘후보’, ‘민주당’, ‘의원’, 

‘대통령’, ‘공약’, ‘선거’, ‘여성’, ‘정치’, ‘장관’, ‘부동산’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2022년 치러진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발생한 토픽이라 해

석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인 가구 보호특별대책

본부 설치’ 공약과 같이, 증가하는 1인 가구의 표심을 잡

기 위해 정치인들의 여러 공약이 반영된 결과이다.
코로나19 이후 스프링 프레임워크 시각화 결과는 <그

림 4>와 같다. 토픽 1 ‘건강과 안전’, 토픽 4 ‘인구학적 특

성’, 토픽 7 ‘정치적 이슈’를 연결해주는 매개 단어는 ‘여
성’이다. ‘부동산’은 토픽 6 ‘주거 마련’과 토픽 7 ‘정치적 

이슈’를 연결하고, ‘제품’은 토픽 3 ‘문화와 산업’과 토픽 5 
‘소비와 식생활’을 연결하는 매개 단어이다. 여성은 인구

학적 특성 토픽에서 성별이라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사용되는 반면, 건강과 안전 토픽에서는 취약한 특정 대

상이라는 의미, 정치적 이슈 토픽에서는 젠더 갈등의 핵

심, 선거의 초점 집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부
동산은 주거 마련 토픽에서 집을 마련하기 위한 매개물로 

볼 수 있지만, 정치적 이슈에서는 경제적⋅정치적 논쟁거

리의 핵심으로 사용될 수 있다. 소비와 식생활 토픽에서 

제품은 소비되는 객체로서의 물품이지만, 문화와 산업 토

픽에서 제품은 활성화하고자 하는 산업의 한 부분으로 사

용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1인 가구 관련 뉴스

기사 빅데이터의 주요 토픽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1인 가

구의 키워드 및 이슈 변화와 사회적 관심의 경향성을 파

악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토픽 모델링 결과, 코로

나19 이전 시기(2018-2019)에는 1) ‘경제’, 2) ‘건강과 안

전’, 3) ‘식생활’, 4) ‘주거 공간’, 5) ‘주거 마련’, 6) ‘소비’, 
7) ‘인구학적 특성’이라는 토픽이 도출되었다. 반면 코로

나19 이후 시기(2020-2022)에는 1) ‘건강과 안전’, 2) ‘코로

나19와 금전적 지원’, ‘3)’문화와 산업’, 4) ‘인구학적 특성’, 
5) ‘소비와 식생활’, 6) ‘주거 마련’, 7) ‘정치적 이슈’가 주

된 토픽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1인 가구’ 주요 이슈

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요 결론을 도출

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소득, 임금과 같은 경제 

관련 기사가 축소되고, 최빈 토픽이 ‘경제’에서 ‘건강과 안

전’으로 바뀌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관심이 1인 가구 논의에도 적용되었다는 것

을 시사한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우울 증상에 더 취약하다(강은택 외, 2016; 
황희훈 외, 2022). 연구의 결과가 언론에 비추어지는 사회 

담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1인 가구의 건강성을 증진

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이 더욱 필

요하겠다. 또한 두 시기 모두 금전적 지원 관련 토픽이 등

장했지만 핵심 키워드를 확인한 결과, 초점이 기초연금에

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으로 바뀌었다는 것 역시 코로나

19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과는 무관하게 ‘문화와 산업’

과 ‘주거 마련’ 이슈는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었고, 특히 

‘여성’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달’, ‘편의점’과 같은 공통적인 키워드를 통해,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고 간편하게 식사하기를 원하는 1
인 가구의 식생활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

의 주생활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임대’, ‘아파트’, ‘부동

산’과 같은 공통적인 키워드들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여성’ 키워드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꾸준히 

등장하였는데, 이는 2019년 ‘신림동 주거 침입 사건’ 이후, 
여성 1인 가구 대상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의 증가를 반영한다고 해석된다. 많은 지자체에

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여성 1인 가구에게 피해예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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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 1인 가

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활발한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주요 토픽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키워드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이라는 특정 연령에 대한 키워드와, 
가전 제품, 트렌드, 디자인과 같은 주거 공간 인테리어에 

대한 키워드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코로나19 이
전에는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하여 소비자로서의 1인 가구

에 언론의 관심이 많았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정책 대

상으로서 1인 가구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세계적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IKEA)가 한국

에 상륙하고, 2016년에는 온라인 가구⋅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이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하는 등 2010년대 

중후반 국내의 셀프 인테리어 열풍이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렸고, 관련 트렌드가 꾸준히 이어져왔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다만 2020년 이후 범정부적 TF와 관련 부서 신

설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

이 급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비자로서의 1인 가구를 

향한 언론의 관심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팬데믹 

시기 대면 접촉이 감소함에 따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등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는 어려움이 존재

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정부와 지자체는 1인 가구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예를 들어 2022년 진주시는 1
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와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

였다. 또한 ‘청년’ 키워드가 삭제된 것은 다른 연령층의 1
인 가구에 비해 사회적 고립에 더욱 취약한 노인 1인 가

구가 정책 수요자로서 언론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끝으로 2020년 이후 발생한 1인 가구 관련 사건들이 즉

각적으로 보도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

어 1인 가구 지원센터와 1인 가구 포털의 등장으로 시행

되고 있는 여러 1인 가구 지원 정책들이 핵심 키워드에 

등장하였다. ‘안심’ 키워드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4대 분

야(건강⋅범죄⋅고립⋅주거)안심정책’, ‘여성 1인 가구 안

심지원사업’ 등의 지원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인구학적 특성’ 토픽에서 ‘가족’ 키워드의 등장은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과 제4차 저출산⋅고

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에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

고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자는 논의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1인 가구를 하나의 가족으로 볼 것인지에 대

한 논쟁에서 ‘가족’ 키워드가 나왔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뉴스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을 함으로

써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였지만, 토
픽의 수를 결정하고 이름을 명명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둘째, 뉴스기

사에 국한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1인 가구의 개

인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뉴스

기사를 통해 1인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관심을 파

악할 수는 있지만, 1인 가구의 개인적인 생활방식과 어려

움, 주관적인 인식 등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　우

리 사회가 1인 가구와 관련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부

분들, 특정 사건/사고로 인해 언론의 조명을 받은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전염병 사태로 인해 새로

이 등장한 관련 이슈들을 명료히 구분해내었다. 특히 코

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뉴스기사에 나타난 1인 가구 이슈

의 변화 추이 및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1인 가구를 둘러

싼 사회적, 정책적 논의의 맥락을 거시적으로 살펴보았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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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compare the social agenda about one-person household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by analyzing news big data. Using "Bigkinds" operated by Korea Press Foundation, articles reported before (2018-2019) and after 
(2020-Sep.2022) the COVID-19 were collected from 11 national daily newspapers (4,870, 8,875 each). Then we conducted topic mod-
eling method by "NetMiner 4". The result showed seven major topics for each period, and specific keywords of each topic were 
derived in the order of high probability of appearance. Before the pandemic, the main topics were 1) ‘economy’ (income, youth), 
2) ‘health and safety’ (animal, companion), 3) ‘diet’ (food, picky), 4) ‘residential space’ (home appliances, sharing), 5) ‘housing’ 
(officetel, city), 6) ‘consumption’ (convenience store, online), 7) ‘demographic trends’ (women, youth). Meanwhile, topics after the 
pandemic were 1) ‘health and safety’ (relief, treatment), 2) ‘COVID-19 and financial support’ (relief fund, disaster), 3) ‘culture and 
industry’ (animal, population), 4) ‘demographic trends’ (family, population), 5) ‘consumption and diet’ (delivery, product), 6) 
‘housing’ (supply, rent), 7) ‘political issue’ (candidate, democratic party). The influence of COVID-19 was confirmed in that most 
frequently-appeared topic has changed into ‘health and safety’. Some topics like ‘culture and industry’ and ‘housing’ appeared steadily. 
While one-person households as consumers were focused before the pandemic, those as policy demanders were more highlighted 
after the pandemic. We found that related social events were reflected in the derived topics as well.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social discourse surrounding one-person households.

--------------------------------------------------------------------------------------------------------

▲Keywords : one-person households, news article, big data, COVID-19 pandemic, topic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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